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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 식음료 문호개방 가능성
방콕사무소

외국자본 유입 막아 경제낙후

･  미얀마는 반세기가 넘는 군사통치 기간을 종식시키고 

2010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섰다. 이와 함께 나라 경제에

도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높았으나, 외국자

본의 유입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정서로 인해 9년

이 지난 지금도 산업과 경제는 낙후되어 있다. 세계은행

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미얀마는 2014년 

처음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그해 182위를 기록, 2015

년 177위, 2016년 167위를 기록하는 등 조금씩 나아지

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2017~19년까지 171위로 제

자리걸음이다. 

･  미얀마 정부는 타개책 마련을 위해 전 국민 모바일 서비

스 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구축 관련 통신 법안을 마련

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법안들도 마련 

중에 있다. 개혁을 위한 노력의 결과 몇몇 분야는 외국인

들이 100% 지분을 가지는 것이 합법화되었지만, 아직 대

다수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부분

은 매우 제한적이다.

식음료 분야의 규제가 가장 높아

･ 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제가 심한 것이 식음료분야이며, 

수입주류의 판매금지는 심각한 수준이다. 주류업계와 정

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일부 고급호텔과 면세점에서 수

입주류 판매를 허용했으나 아직 대다수 주류 매장에서

의 판매금지 조치는 여전히 존재한다.

･  이에 일부 주류매장에서는 값싼 미얀마 위스키 뒤에 수

입주류들을 숨겨놓고 지인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위험을 

감수하고 있다. 금지령 단속 이후 현지 가게들은 하루에 

15%의 매출이 하락했다고 말하고 있다. 

수입식품 개방잠재력 매우 큰 나라

･  아직은 미얀마의 경기 국면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

지만,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

로 미얀마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. 최근에는 수입 

식음료제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(미얀마어 라벨 

의무부착) 발표, 유통업(소매) 분야의 외국자본 투자허

용 등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준

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.

･  미얀마 곳곳에서 변화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것으

로 미루어 볼 때, 식음료분야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서 

성장을 위한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인다. 특히 대도시를 

중심으로 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다양한 제품을 찾

는 소비자들의 요구도 늘어날 것이다. 아직 문호를 완전

히 개방하지는 않았지만,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 중 하나

인 만큼 우리 수출업체들도 미얀마를  예의주시해야 할 

필요가 있다.

미얀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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